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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 출장목적

o 뉴질랜드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전담부처와 공영방송, 통신사를
방문하여 오세아니아권 국가의 공영방송 및 수신료 제도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현황을 살펴 봄

□ 출장기간 : 2019. 12. 15. ~ 12. 20. (4박 6일)

□ 출장국가 : 뉴질랜드(웰링턴, 오클랜드)

□ 출 장 자 : 방송정책기획과윤영란(5급), 혁신기획담당관김미희(6급)·김다은(7급)

□ 주요활동 : 뉴질랜드 문화유산부, 방송표준위원회, 공영방송 등 방문

□ 주요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  고

12.15.(일)~
16.(월)오후

인 천 뉴질랜드  o 이동(인천16:45→뉴질랜드 웰링턴12:10)  o 오클랜드 경유

12.16.(월) 뉴질랜드

BSA
(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

 o 뉴질랜드 방송표준위원회 면담
 - 독립민간 심의기관이자 시청자불만처리 기관

인 BSA와 방송내용 관련 방송사 규제현황, 
방송사 및 시청자 의견수렴 방식 등 협의 

 웰링턴 

12.17.(화) 뉴질랜드

MCH
(Ministry for 

Culture&Heritage)

 o 뉴질랜드 방송통신 정책·규제기관 면담

 -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기관인 MCH와 뉴질
랜드 방송법(1989)에 의한 공영방송, OTT 
등 규제 및 진흥 현황 등 파악

12.18.(수) 뉴질랜드
TVNZ

(TV New 
Zealand)

 o 뉴질랜드 공영방송 면담
 -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공영방송 전략, 재원, 평가 시
스템과 국민 의견수렴 방안 등 파악 오클랜드

12.19(목) 뉴질랜드 NZ on Air
 o 뉴질랜드 방송통신진흥기구 면담
 - 공영방송, 지역방송, 라디오방송, OTT 등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및 제작지원 방안 파악 

12.20(금) 뉴질랜드 인천   o 이동(뉴질랜드 오클랜드 07:00 →인천 19:00)  o 시드니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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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조사 및 활동내용

1 뉴질랜드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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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질랜드 방송법·산업 동향

□ 방송법

o 방송법(Broadcasting Act 1989)은 1989년에 방송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적

으로 제정되었으며, 방송시장의 규제 완화,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위성TV 케이블 TV 등의 신규사업 인정, 광고 방송 자유화 등 포함

< 방송법 개정 내용 >

시기 개정내용

1991년 5월 § 외국인의 TV 사업자 주식 보유율을 15%(라디오는 25%)로 

제한하고 있던 외국자본 규제 폐지

1993년 7월
§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육성

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 조직 ‘Te Reo Whakapuaki 

Irirangi’의 설립을 규정

2000년 7월 § 수신료 제도 폐지

2003년 3월

§ 공영방송사인 Television NZ의 공공성 및 의무를 강조한 

TVNZ 헌장(TVNZ Charter) 발효

 - 뉴질랜드 시청자들을 위해 정보, 오락, 교육 프로그램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제공

 - 국내 제작 비율을 높이고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

 - 사회 소수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마오리어 방송이나 고유의 

문화를 소개하는 방송 비중을 높임

 - 뉴질랜드 방송 산업의 리더로서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방송을 통한 국민 통합을 도모

 - 지상파 방송 행동 강령을 준수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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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프로그램 내용규제

o 1989년 방송법에 따라, 뉴질랜드 무료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방송

시행규범(Code of Broadcasting Practice)을 준수해야 함

o 방송시행 규범에는 방송사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표현의

자유, 법과 질서 유지, 품위 유지, 개인 사생활 배려, 공적 사회적

이슈나 사건에 대한 중립성 유지, 기타 방송윤리강령 등이 있음

o 프로그램 국내제작을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편성 비율은 없음

□ 방송산업 동향 및 전망

o (TV 보급률, 98.0%에 육박) TV 보유가구 수(2018년 기준)는 175만 5,700

가구로 전체 가구 수 기준 전년과 동일한 보급률을 기록, 케이블 TV

보급률은 4.1%, 위성 TV 보급률은 65.0%, 유료 IPTV 가입비율은 1.8%임

o (디지털 미디어 15.9% 성장 전망) ‘2017년 TIN100 보고서1’에 의하면

뉴질랜드 기술부문에서 디지털미디어는 향후 5년 동안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15.9%로 5년 후 매출이 1억 9,800만 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유료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존 유무선 케이블 TV를

해지하고 유료 비디오 스트리밍을 구독하는 ‘Cutting the cord’가 유행

- 뉴질랜드내대표적인인터넷비디오스트리밍서비스는Netflix, Neon,Lightbox,

TVNZ On Demand 등이 있으며, 최근 Disney+, Apple TV 등이 진출하

기도 하는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 주요방송사 현황

o (국영 방송사) Television New Zealand는 뉴질랜드 정부가 100% 출자한

국영방송사로 TV ONE과 TV 2 등 2개의 무료 지상파 TV 채널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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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evision New Zealand 시행 헌장 아래, 프라임 타임에는 프로

그램의 85%를 자체 제작 뉴스나 드라마 등 로컬 콘텐츠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2개 채널에서 제공 중인

프로그램의 평균 65% 가량을 수입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음

o (민영 방송사) 민영방송사 MediaWorks는 TV3와 FOUR 등 2개의 지상파

TV 채널을 운영하는 뉴질랜드 최대의 민영방송사이며, 특히 TV3는 전국

98%를 커버하며, 주로 24~54세까지의 연령대 시청자를 타깃으로 엔터테

인먼트 방송에 무게 주심을 둔 종합 편성 채널임

o (유료방송사) 유료방송 산업은 그간 위성방송인 Sky TV가 거의 독점*

하고 있었으나, 인터넷 기반 OTT의 성장으로 위성방송의 영향력 약화

- 2017년 12월 기준 Sky TV 가입회선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6% 감소한

77만 8776개를 기록

 * 위성TV 보급률은 65.0%, 케이블 TV 보급률은 4.1%, 유료 IPTV 가입비율은 1.8%

o (채널별 점유율) 국영방송사가 운영하는TV ONE이 22.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TV2가 14.8%, TV3이 10.9%로 뒤를 잇고 있으며,

그 외 Prime, FOUR, Choice TV, SKY Sport 1 등의 군소 채널들이 차지

- 시청률 상위 3개 채널인 TV ONE, TV2, TV3의 점유율 합계는 48.5%로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 차지. 시청률 상위 10개 방송 채널 중 TV ONE,

TV2, TV2+1은 국영방송사이며, 나머지 7개 채널은 모두 민영 방송사임.

o (OTT 등 융합서비스) UFB(Ultra Fast Broadband, 초고속브로드밴드)의 사용

증가와 Netflix, Lightbox, Amazon등의 SVOD(Subscription Video-On-Demand,

예약주문형비디오)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여 방송산업 전반의 경쟁이 심화

- 글로벌시장조사기관 Ampere Analysis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뉴질랜드 가구당 Svod 보급률은 42% 도달할 것으로 전망. 디즈니는 당사의

Svod 서비스인 Disney+를 최초로 출시하는 4개 국가 중 뉴질랜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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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뉴질랜드 인구의 약 75%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25-54세의 소비자들 중 87%가 
기존 지상파 TV보다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호하고, 55-64세 소비자들은 78%, 65세 이상 
소비자들은 64%인 것으로 나타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높은 인기는 단순히 젊은 연령
층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뉴질랜드 시장조사기관 NZ Compare 조사결과) 

< 뉴질랜드 주요 OTT 서비스 현황 >

3 방송관련 주요기관 면담자

명칭 주요기능 면담자
MCH

(the Ministry for 

Culture Heritage)

디지털 방송 미디어, 오락, 연예, 예술, 

문화, 유산, 스포츠 관련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Colin Holden, 

Leigh Huffine

BSA
(The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방송 콘텐츠 내용 심의 및 기술 표준 

등 관련 기준과 규제 마련,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시청자불만을 처리하는 독립위원회

Jordan Hamel,

Belinda Moffat

TVNZ

(Tellivision 

Newzealand) 

정부가 전액 출자한 

국내 최대 국영방송

(정부지원금과 상업광고만으로 운영) 

Brent McAnulty, 

Kirsty  Way, 

Rachel Howard

NZ on Air

상업수익으로 제작투자가 어려운 

공영방송, 지역방송, 공동체를 포함한 

라디오 방송, 장애인 방송등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독립위원회  

David Ri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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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관련 주요기관 면담내용

 문화유산부 (MCH) 

Q 1. 문화유산부는 방송 미디어, 오락, 연예, 예술, 문화, 유산, 스포츠

관련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영역의 장관들은 정부가

임명하고 분야별 장관은 방송분야에 속해 있는 각 기관의 이사들을

임명하고 있음 이사 임명절차는 무엇이며,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A. o 문화유산부의 디지털미디어 분야 장관과 사무조직은 BSA(방송표준위

원회), TVNZ(국영방송), NZ on Air(방송진흥위원회) 내의 위원들을 구성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o 각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라도,

해당 이사회의 이사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부는 공모를

통해 구성된 후보자의 경력과 경영·정책 마인드에 대한 심층면접

등을 통해 적임자를 선임하고 있음

o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정치권의 여·야에 따른 배분 등은 고려되지

않음에 따라 이사 선정과정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공정성·객관성·

전문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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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뉴질랜드 방송법 상의 규제에 있어서 문화유산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A. o 정부는 뉴질랜드의 가장 큰 방송사를 소유하고 소수·배려계층 대상
등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하며 공동체 라디오를 허가함

o 다만, 이러한 방송관련 업무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들을
설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부는 이러한 기관의 이사회
구성만 참여할 뿐 직접적으로 관련 간섭이나 규제를 하지 않음

o 국영방송 운영은 TVNZ가, 방송내용 및 표준 규제는 BSA,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은 NZ on air가 각기 담당하고 있음

Q 3. 1991년 외국인의 TV 사업자 주식 보유율을 15%(라디오는 25%)로 제한

하고 있던 외자규제를 철폐하였고 2000년 공영방송의 수신료도 폐지했

는데, 이러한 규제완화의 효과나 역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A. o 뉴질랜드는 지리적 규모나 인구가 비교적 적고 방송·통신시장의
규모 역시 작아 국내자본만으로 방송·통신 산업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o 아울러 공영방송 수신료의 국민 직접부담에 대한 저항은 지속되고
인터넷·모바일 등 방송 수신기기는 소지여부 점검 등 수신료 관리는
어려워짐에 따라 국민에 직접부담을 주는 ‘수신료’는 폐지하되
우수 콘텐츠에 대한 정부지원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었음

o 현재 민영·유료방송에는 외자투자가 적극 활성화되어 있고 방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신료만으로는 여력이 부족했던 국영방송이
광고경쟁에 뛰어들면서 재원을 확충하는 성과를 보였음

o 지금까지는 이런 정책변화가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나,
OTT등으로 열린 글로벌 미디어 경쟁시대에 뉴질랜드 본원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지, 즉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한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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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 세계적으로 OTT의 영향력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는지, 이에 대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

A o 뉴질랜드에는 OTT 중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新 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TV

시청 역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o 국영방송 TVNZ 등은 VIDEO ON DEMAND 서비스에 적극 참여

하면서 OTT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라디오·지역

방송 역시 뉴질랜드 문화·인종·지역 등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여 경쟁에 유리한 독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Q 5. OTT 시대를 맞아 국내 통합 OTT 설립이나 방송·통신 등 각 기업 간

제휴·협력이 많아지고 있는지?

A o 국영방송-민영방송, TV-라디오, 방송·통신 각 기업 모두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 제휴와 협력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음

o 특히 뉴질랜드 통신사인 ‘SPARK’는 인터넷 TV 개발을 통해

OTT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국민이 좋아하는

스포츠 콘텐츠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이를 국영방송인 TVNZ사에
공급하는 방식의 협력모델을 구축한 바 있음

Q 6. 문화유산부의정책결정과정에뉴질랜드국민이어떤방식으로참여하는지?

A o 정책사안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민 참여가 설계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패턴은 정책이슈가 주어지면 같이 논의·토의하

거나 의견을 제출받는 것임

o 제시된 의견은 공개되며 이에 대한 내부기관 논의 등 피드백 결과

역시 함께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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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표준위원회 (BSA) 

Q 1.방송표준위원회는 1989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왕실 소속 독립위

원회임. 소속 네 명의 위원은 문화유산부에 의해 임명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공정한 위원선임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A o 뉴질랜드 방송 각 부분을 대표하는 시민, 법률, 지상파·유료방송
등 전문가의 공모 및 추천 등으로 이뤄지며 이들에 대해 문화

유산부가 전문적인 공개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임하고 있음.

o 위원들은 문화유산부의 어떤 지시와 방침도 받고 있지 않으며

매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와 관계된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음.

Q 2. BSA는 공정하고 정확한 방송을 위한 윤리규정과 표준에

대해 조사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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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 BSA에 시청자의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각 방송사에 전달되기 때문에 각 방송사가 이러한 사실을 공표

하고 사과 및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이행함

o 방송사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거나 많은 방송사가 대규모로 위반

하고 과실이 중대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1건에 최대
5천 달러까지 부과된 바 있으며 광고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

사례가 있음

Q 3. BSA가 접수하는 시청자 불만은 연간 어느 정도인지, 국영

방송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많은 편인지?

A o BSA는 매년 그간 접수된 시청자 불만의 내용과 그 처리과정,

결과를 연간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음

o ‘19년 860여건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으며 그 중 국영방송
TVNZ에 대한 불만이 47%를 차지함. 그러나 국영방송 TVNZ에

전체적으로 제기되는 불만 중 오직 3% 가량의 심대한 불만만

BSA로 접수되고 대부분은 TVNZ로 직접 제출되고 있음

o 다만, 이는 TVNZ가 다른 방송보다 많은 불만을 야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영방송의 규모와 기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면 기본적

으로 뉴질랜드 국민이 국영방송에 갖는 신뢰는 매우 큰 상황임

Q 4. 향후 5년간 BSA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A o OTT의 부상으로 대중이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콘텐츠들을 즐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규제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함.

o 특히 증오, 폭력,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이는 비단 뉴질랜드만이 아닌 전 세계적 이슈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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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방송 (TVNZ) 

Q 1. 국영방송의 의사결정 시 정부나 부처(문화유산부), 국회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A o 정부는 TVNZ에 100% 출자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이외에는
TVNZ의 경영과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국회

역시 위원 선임 또는 정책결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

o 뉴스, 쇼 등에 정부나 국회인사 등이 국민들과 함께 논쟁하기는 하나,
이러한 콘텐츠의 내용이나 편성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음

Q 2. TVNZ는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지?

A o 뉴질랜드 국민의 43.2%가 TVNZ 이용자이며, 하루 평균 195만명의

국민에 실시간 방송은 물론, 1억 4천만건의 주문형서비스를 제공 중임

o 뉴질랜드의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 20개 중 19개가 TVNZ의 프로
그램이며, 이 중 TVNZ의 1TV 뉴스는 시청률, 영향력 등에서 1위를

기록함에 따라 국가적 재난상황 등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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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 TVNZ가 국민의 신뢰받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 보는지?

A o TVNZ는 위원이나 이사의 선임부터 방송 제작 및 편성, 시청자

불만처리 각 과정을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사안별로 국민과 논쟁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일상적으로 수행함

o 또한 인터넷 발달로 매체는 많아졌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정보가 만연함에 따라, 내부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두고

영국, 호주 등 글로벌 뉴스통신사 등과 연합·제휴하여 사실관계를

크로스체킹하는 등 철저한 팩트체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Q 4. 수신료가 폐지됐는데 TVNZ가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A o TVNZ는 역사성이 깊고 앞서 말했듯 전체 뉴질랜드의 선호 프로그램

20위 중 19위를 모두 차지할 만큼 시청자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음.

o 이를 기반으로 상업광고 및 프로그램 판매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여

‘19년에도 2,385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뉴질랜드 내

상업광고 경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다는 특성도 있을 것임.

o TVNZ가 수신료로 운영될 때 뉴질랜드 국민들은 TV 자체를 구매

하지 않거나 수신료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TVNZ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여 광고기반 서비스를 늘이자

오히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o 다만, 현재까지는 TVNZ의 재정적 어려움이 크지는 않았으나 밀려

오는 글로벌 OTT의 공습에 대비하여 TVNZ 구성원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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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 지상파로서 중간광고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A o 뉴질랜드 국민들은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 보다는 광고기반 무료

프로그램 시청을 더 선호하며, OTT 등 발달로 중간광고에 대해

서는 매우 익숙한 상황임

o TVNZ도 일요일 오전에는 종교의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광고를

송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뉴질랜드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도록

광고를 편성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는 편임

o 특히 TVNZ는 리서치회사 ‘닐슨’과 계약하여 매일 ‘TVNZ’ 프로그램과

광고 운영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개선할 점을 묻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방송사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Q 6. 세계적으로 OTT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TVNZ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A o TVNZ도 세계 미디어 시장의 흐름이 OTT로 향하고 있음을 민감하

게 인지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등에 대응하여 무료 광고기반 자체 온디

맨드 서비스에 대한 투자 등을 확대하고 있음

o 아울러 뉴질랜드 통신사 스파크과 제휴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럭비, 크

리켓 등 유망 스포츠 프로그램 공급에도 집중할 계획이며, 콘텐츠 및

플랫폼 제휴·연합·공동투자 등을 위해 다른 방송·통신사들과도 협력모

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음

o 글로벌 미디어기업은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뉴질랜드 거주인들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지역성을 반영한

뉴질랜드 본연의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 봄

o 원주민 마오리족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이민을 통해 정착한

뉴질랜드 국민 모두의 방송이 되기 위해 핵심가치를 잊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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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진흥위원회(NZ ON Air) 

Q 1. 방송진흥위원회의 재원과 지원 분야는 무엇인지?

A o 1989년 이후 TV, 라디오, OTT 등 다양한 매체와 대중음악 분야에

연간 약 145백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이 중 3%만 정부기관에,

나머지는 민간영역에 지원하고 있음.

o 지원 분야는 플랫폼과 음악, VOD, 자막 등 방송 인프라 분야,

공동체 및 지역라디오 등으로 나뉨

Q 2. 프로그램 제작 지원 절차는 어떠한지?

A o 각 분야에 지원을 신청하면 BSA 위원 및 사무처가 신청내용이

적절하고 우수한지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계획 및

평가결과, 지원금 집행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o 각 분야 시청·취 계층의 규모를 감안하여 가장 지원취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창의성’, ‘뉴질랜드 문화

정체성’, ‘지역성’, ‘다양성’ 등이 중요한 선정가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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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 별도의 프로그램 진흥기구를 설립한 취지가 있는지?

o 공공미디어 생태계가 지속적인 사양산업이 되면서 상업적 시장과

다른 영역에서 이를 활성화하여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의 유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o 현재 TV3 등 외국자본에 의한 플랫폼이 뉴질랜드에서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뉴질랜드의 정체성이나 다각적 시각을 확보하는 노력과

어린이·청소년·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공급 등이 필요함

※ 영국, 호주 등 외국 콘텐츠가 전체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60%를 상회하고 있음

o BSA는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재원적 지원 뿐 아니라, 관련 프로

모션이나 마케팅을 지원하며, 시장조사,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 분야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나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Q 4. NZ ON Air의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는지?

o 특정 주제에 대해 국민설문과 의견수렴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NZ ON Air의 수치적 성과와 만족도, 인지도에 대해

조사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음

o 성과지표는 NZ ON Air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품질’, ‘다양성’,

‘노출도’ 인데 2018-19년 NZ ON Air가 지원하는 지역 콘텐츠 품질

만족도는 81%, 완성된 콘텐츠의 방영이나 업로드 비율은 99%인 반면,

이를 NZ ON Air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비율은 69%였음

- 방송사의 주시청시간대에 최초 편성되고 평균 10만명 이상이 시청한

‘NZ ON Air’ 지원 콘텐츠의 50% 이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0%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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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및 특이사항

□ (규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 뉴질랜드는 방송정책에 있어서 이미

15년 전에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별도의 독립위원회(BSA)를 통해

꼭 필요한 일부 내용규제를 집중하여 시행했음.

o 대규모 방송사업자는 과감하게 경쟁체제로 전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되, 지역 및 공동체 라디오, 소수계층 프로그램 등 공적

지원이 꼭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만 정부가 직접 지원 또는 민간자금

펀딩을 통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경쟁 시대에 발맞추어 복잡하고

다각적인 방송규제를 ‘선택과 집중’원칙에 입각하여 개선하여

미디어 시장의 유효경쟁을 활성화 할 필요

⇒ 다만, 지상파방송에 대한 외자제한 등을 폐지한 이후 방송산업에

투자의 활력이 생겼으나, 외국제작 방송콘텐츠 비율이 증가하고

민영방송이 외국투자 자본으로 운영되는 현실 등을 감안, 핵심적인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공영방송 경쟁력 강화) 뉴질랜드는 규모와 신뢰도 측면에서 가장

큰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폐지하고 과감한 경쟁체제를 도입 → 민간

경쟁에 참여하는 국영방송으로 전환

o 방송시장의 규모와 경쟁매체가 적기 때문에 수신료 폐지로 인한

부정적 경쟁효과가 적고, 국민의 직접부담도 감소되는 긍정효과 발생 가능

o 정부가 직접 국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고 있으나, 임명 시 전문성·

다원성을 보장하고 이후 정부·국회 모두 운영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

함에 따라 국영방송 콘텐츠의 공정성·객관성 등에 대한 신뢰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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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 공영방송 총수입은 (1조 5천억원) 뉴질랜드 국영방송(TVNZ, 2,385억원)의

6~7배에달하나, 재정적위기에따른비상경영중이며, 국민의방송콘텐츠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인지도 등도 저하되고 있음*

<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언론매체 >

(복수응답 3개, %)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1 JTBC
(57.7)

JTBC
(50.4)

JTBC
(48.4)

JTBC
(55.8)

JTBC
(43.9)

JTBC
(39.2)

2 KBS
(31.1)

KBS
(27.7)

KBS
(19.1)

KBS
(18.0)

KBS
(14.0)

KBS
(15.3)

3 네이버
(22.5)

네이버
(25.7)

조선일보
(25.7)

한겨레
(13.2)

한겨레
(13.1)

한겨레
(12.5)

4 조선일보
(22.2)

조선일보
(19.1)

네이버
(25.4)

네이버
(10.5)

경향신문
(10.1)

경향신문
(9.2)

5 한겨레
(8.4)

MBC
(10.8)

MBC
(12.8)

조선일보
(9.0)

네이버
(7.4)

MBC
(8.0)

6 MBC
(7.9)

한겨레
(7.9)

다음카카오
(9.4)

경향신문
(7.9)

조선일보
(7.2)

조선일보
(6.9)

※ 자료 : 시사저널, 각계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매년 조사

⇒ 국내 공영방송이 경영혁신, 체질개선 등을 통해 작지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

⇒ 다만, 이미 레드오션에 진입한 국내 방송시장에서 공영방송이수신료를

포기하고상업광고경쟁에뛰어들경우타매체의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됨

⇒ 현재처럼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수신료와 광고를 유지하되 공영방송

수신료 금액을 국민의 평가와 연동하여조정하는방안등을강구하여

공영방송의공정성, 신뢰도,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

※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수신료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수신료 적절성을
전문가와 국민이 평가하고 이를 수신료 금액과 연동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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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의견수렴 및 성과지표 강화) 뉴질랜드는 정부(MCH), 방송사

(TVNZ), 방송지원을 위한 독립기관(NZ ON Air), 방송규제를 위한 독립

기관(BSA) 등 방송정책 입안 및 시행, 방송 운영 및 지원, 규제 등 각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 과정을 공개

o 국내에도 재허가 승인 시 국민의견 수렴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장치 등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국민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o 뉴질랜드 각 기관의 연차보고서는 가감 없는 숫자를 성과로 국민에

직접보고 하고, 각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

⇒ ‘국민에게 정당하게 평가 받는다’는 원칙 없이는 기관의 국민의견

수렴 절차가 지속적으로 형식적이고 낭비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소통 및 성과 평가 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모델 제시 필요

⇒ 특히 정례적으로 가감 없는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세부

지표별로 내용을 공개하며 이를 보완하는 성과 평가를 통한 환류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융합시대 대응) 뉴질랜드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의존도가 이미 커서 OTT 관련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 중

o 다만, 글로벌 OTT 및 허위·조작 정보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영

연방의 전통에 기반하여 영국, 호주 등과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방송·통신사 및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모델 구축을 독려

o 글로벌 시대의 핵심어를 ‘뉴질랜드의 스토리와 목소리’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제작 지원으로 보고 정부가 독립위원회를 통해 민

간과의 펀딩, 프로모션, 마케팅 전체를 원스탑으로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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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글로벌 OTT 기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끼리는 물론 아세안 등 인접국가와의 연대가 필요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협력지원이 분산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종합적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공동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차원에서 사업자 간 제휴·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력모델 구축 시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필요

□ (특이사항) : 없음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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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부자료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뉴질랜드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전담부처와 공영방송, 통신사를 방문하여

오세아니아권 국가의 공영방송 및 수신료 제도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현황을 살펴 봄

출장기간 2018. 12. 15. ~ 12. 20. (4박 6일)

여 행 국 뉴질랜드

방문기관
뉴질랜드 문화유산부, 방송표준위원회(Wellington)

공영방송 TVNZ, 통신사 Spark(Auckland)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방송정책

기획과
5급 윤영란 여 41

KRW 3,247800
(항공운임) +

USD 868
방송정책국

혁신기획

담당관
6급 김미희 여 37

KRW 3,247800
(항공운임) +

USD 738
방송정책국

혁신기획

담당관
7급 김다은 여 26

KRW 3,247800
(항공운임) +

USD 738
방송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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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비 고

12.15.(일)~

16.(월)오후
인 천 뉴질랜드 o 이동(인천16:45→뉴질랜드 웰링턴12:10) o 오클랜드 경유

12.16.(월) 뉴질랜드

BSA
(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

o 뉴질랜드 ‘방송표준위원회’ 면담 예정

- 독립민간심의기관이자시청자불만처리기관인
BSA와 방송내용 관련 방송사 규제현황,
방송사 및 시청자 의견수렴 방식 등 협의

웰링턴

12.17.(화) 뉴질랜드

MCH
(Ministry for

Culture&Heritage)

 o 뉴질랜드 ‘문화유산부’ 면담

-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기관인 MCH와 뉴질
랜드 방송법(1989)에 의한 공영방송, OTT
등 규제 및 진흥 현황 등 파악

※ 오후 오클랜드로 이동

12.18.(수) 뉴질랜드
TVNZ

(TV New
Zealand)

o 뉴질랜드 ‘공영방송’ 면담

-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공영방송 전략, 재원, 평가 시
스템과 국민 의견수렴 방안 등 파악

오클랜드

12.19(목) 뉴질랜드
Spark

(New Zealand
Spark)

o 뉴질랜드 ‘스파크’ 면담

-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인터넷 TV 등 단말기 개발 및
플랫폼 투자 전략 등

12.20(금) 뉴질랜드 인천 o 이동(뉴질랜드 오클랜드 07:00 →인천 17:40)

● 현지 상황에 따라 방송기관 및 일정 변동가능

3. 출장경비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GTR 非

GTR 일 비 식 비 숙박비

윤영란
KRW 3,247800
(항공운임) +

USD 868
- - USD 180 USD 264 USD 424 USD 50 - -

김미희
KRW 3,247800
(항공운임) +

USD 738
- - USD 156 USD 222 USD 360 USD 50 - -

김다은
KRW 3,247800
(항공운임) +

USD 738
- - USD 156 USD 222 USD 360 USD 50 - -

● 준비금 : 호주및뉴질랜드전자여행허가서발급비용(귀국시호주시드니공항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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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효과

o 뉴질랜드 방송통신 정책·규제기관과 방송·통신사를 방문하여 양국의

방송·통신정책과글로벌미디어융합현상에대한효율적대응방안논의

- 특히 방송통신 정책 입안부터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교환

5. 외교부 협조

o 해당사항 없음


